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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배포 즉시 보도 가능 / 배포 : 2025. 11. 20.(목)

김용석 대광위원장, “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로 
한-아세안의 지속가능한 교통협력 강화” 강조
- 20일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서 교통협력 로드맵(2026-2030) 논의 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

20일 영상으로 개최된 “제16차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”에 참석하여, 

 ㅇ 인공지능(AI)과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모빌리티 협력 강화와 

향후 5년간 한-아세안 교통협력의 방향을 제시할 ‘한-아세안 교통협력 

로드맵(2026-2030)’ 채택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 

□ 올해로 16회를 맞는 한-아세안 교통장관회의는 ’09년부터 매년 정례적

으로 개최되어,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* 간 교통 인프라 개발, 인적 역량 

강화, 기술협력 등 교통분야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협의체로 자리

매김해왔다. 

    * 브루나이, 캄보디아, 인도네시아, 라오스, 말레이시아, 미얀마, 필리핀, 싱가포르, 

태국, 동티모르, 베트남 등 11개국

□ 김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오늘 채택하는 ‘한-아세안 교통 협력 로드맵

(2026~2030)’은 디지털 전환, 스마트 모빌리티, 친환경 교통 등을 핵심 

전략으로 삼고 있어 아세안 협력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

것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 

 

 ㅇ “한국 정부는 스마트시티, 자율주행, ITS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

함께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만드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

보태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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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회의 참가국들은 한-아세안 교통협력이 그간 역내 연결성 제고와 인프라 

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는 데 공감하며, 새 로드맵을 통해 스마트 모빌리티·

친환경 교통·AI 기술 적용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

의견을 모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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